
곤도보의 중국 거점에서 최초로 클린 컷 코튼 개발 

곤도(近藤) 방적소는 감성면에서 차별화한 면 소재 “클린 컷 코튼”을 새로 

개발하였다. 중국 산둥성(山東省)의 칭다오 등화방직(靑島藤華紡織)에서 신상

품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최초로 새로운 소재가 탄생하였다. 이 실은 실로서

는 안 팔고, 텍스타일과 제품으로서 상품화할 것이며, 2007년 춘하절에 대비

하여 제품 스톡(stock) 판매도 검토하고 있다. 

“클린 컷 코튼”은 부드러운 촉감과 벌키성 등이 특징인 소재로 코튼 볼

(cotton boll)의 부드럽고 가벼운 특징을 어떻게 소재에 나타내는가라는 시점

에서 개발되었다. 따라서 경량감도 있고, 원단 단계에서는 종전의 원단과 비

교하면 약 10%가 가볍다. 

실은 정방 교연사(精紡 交撚絲)와 컴팩트 얀을 섞은 것처럼 만들어진 약연

의 코머사이며, 원면은 북신강(北新疆)의 장면(長綿)을 사용하였다. 실제로 뽑

은 번수는 11수, 22수, 33수, 44수로서 모두 Z 꼬임인데, 44수는 S 꼬임도 있다. 

염색 가공 공정에서도 촉감을 좋게 하기 위하여 차별화하였다. 개발된 용도

는 이너, 나이티, T-셔츠, 트레이너 등이다. 

이 사업은 텍스타일 사업부가 텍스타일 또는 제품으로 상품화하며, 프린트

나 자수에 대하여도 융통성 있게 결정할 것이다. 

단납기 대응을 위하여 2006년 추동절이나 2007년 춘하절에는 제품과 텍스

타일의 스톡 판매를 고려하고 있으며, 물류의 구조를 만드는 등 준비를 추진

하고 있다. 상품의 컬러는 일본과 중국의 양쪽에서 각기 현지 실정에 맞게 



선택한다. 제품은 트레이너나 T-셔츠 등과 같은 정번 상품을 아동복 사이즈

로부터 남성용ㆍLL 사이즈까지 스톡 판매할 계획이다. 

칭다오 등화방직에서는 현지 기업과의 가격 경쟁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차별화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2004년부터 특수한 혼면 라인을 도입

하여 상품 개발을 추진해 왔다. “클린 컷 코튼”은 그러한 사업 추진이 처음으

로 결실을 본 소재이며, 이 뒤를 잇는 상품 개발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고 있

다. 

곤도 방적소에서는 텍스타일 사업부가 담당할 사업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 사업부는 약 5년 전에 만든 부서로, 현재는 제품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칭다오에서는 봉제의 칭다오 곤도보시장(靑島藤紡時裝), 프린트의 칭다

오 채미인화(靑島彩美印花)를 그 동안에 설립하는 등 생산 거점도 정돈해 왔

다. 봉제는 2년 반 전에 설립하였을 때 종업원이 100명이었는데, 지금은 300

명으로 늘었고 월 25만매 생산 체제로 되어 있다. ♣ 

 


